
차별과 혐오 활동지

말이 칼이 될 때

1. 동영상<세바시-교실 내 혐오 이대로 괜찮을까요>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?

2. 나와 친구들이 쓰는 일상적인 차별의 언어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, 아래 빈 칸을 채우세요.

나 친구들



당신이 쓰는 말이 곧 당신의 존재를 말해줍니다.

 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“언어는 존재의 집니다.”라는 말을 했어. 어떤 존재, 즉 어떤 사

람이 하는 말이 곧 그가 속한 세계라는 뜻이야. 만약 ‘시골뜨기’나 ‘짭새’ 등의 단어를 쓰는 사람을 

만났다면 그의 정신이 머물고 있는 비이 지역과 직업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도 될 

것 같아. 애정이 있다면 그가 그 좁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마디 해 주는 것도 좋겠다.

  우리 주변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말,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

의외로 참 많아. 이는 그 사람의 나이나 경험, 학식에 상관없는 것 같아.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

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정해 둔 틀에서 조금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‘구분 짓기’

를 곧잘 하는 편이지. 자기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귀한 것과 천한 것, 일등과 이등, 정상과 비정

상 등으로 구분하는 것 말이야. 이 구분 짓기는 차별 그리고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기도 해.

 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. 일란성 쌍둥이라도 생

김새가 어딘가 조금씩 다 다르지. 이렇게 세상에는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, 어떤 기

준 하나를 정해 두고 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면 마치 뭔가 모자란 것처럼 구분 짓기를 하거나 심하

게는 비하, 차별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이들도 있지. 물론 대학과 학번을 묻는 것처럼 자기도 모

르게 무심코 하게 되는 말도 있고 말이야.

출처: 「왜요, 그말이 어때서요」, 김청연, 동녘

3. 일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


